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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⽉수입 1000만원' 남편, 5남매 키우는 아내에 식비 고작 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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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'이호선 상담소'. (사진 = tvN 스토리 캡처) 2026.05.1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월 수입 1000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아내의 한 달 커피값 5만 원에 눈치를 주는 남편의 사

례가 전해졌다.

12일 방송된 tvN 스토리 '이호선 상담소'에서는 5남매를 육아 중인 부부의 경제적 소외와 심리적 갈등이 다뤄졌다. 

남편은 경제권을 독점한 채 아내에게 가계 상황을 일절 공유하지 않았으며, 생활비 문제로 충돌할 때마다 "네가 벌어서 쓰

라"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.

아내는 5남매의 식비를 월 80만 원으로 해결하는 극한의 가계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. 그는 "집 안에서 인권이 없는 하인이

된 기분"이라며 눈물을 보였다. 

남편은 과거의 경제적 결핍에 대한 불안을 통제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, 정작 아이들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가족에

대한 정서적 부재를 드러냈다.

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경제력을 무기로 아내의 삶을 억압하는 남편의 행태를 지적했다. 

이 교수는 "5남매 육아를 외부에 맡길 경우 월 1000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다"며 "겨우 40만 원의 용돈을 아끼려다 아내의 마

음과 아이들의 기쁨을 모두 잃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선택"이라고 비판했다.

이 교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남편에게 감정을 수치화해 전달하는 방식의 소통을 제안하며, 관계의 본질은 통제가 아닌 상호

존중에 있음을 강조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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